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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고정관념.

논리적 인식

직관적 인식

느낌…
우리는 무엇으로 사물을 바라 보는가?

우리는 자주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 하는 오류를 범하고는 한다.

일관성이라는 것은 그러한 오류의 주 원인이다.

일관성으로 보기… 

논리적 해석…
오류…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다가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발목까지
발밑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고등학교 시절 교과서에 실렸던 김수영님의 ‘풀’이라는 시이다.

처음 이 시를 읽었을 때 스산한 느낌과 추운 기운이 날 감싸 안았다. 18살의 힘찬 기운에 

감수성 짙은 향기를 남겼던 시이다.

그러나 ‘풀’은 ‘민중’을 상징하고 ‘바람’은 ‘억압’을 상징한다는 교육을 받고서 시를 읽고 

떠오르는 이미지가 변하게 되었다. 처음 떠오르던 어둑어둑한 가을 강가의 모습, 18살의 

감수성을 자극하던 차갑고 습한 기운은 사라지고 정치적이고 정형화된 느낌만이 남게 되었다.

더 이상 이미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로서 읽는 것. 즉 상상을 허락하지 않았다.

위의 예처럼 우리는 잘못된 질문에 답하려 하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 같다.

즉 여기서 ‘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질문 자체가 잘못 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시의 느낌이 어떠하냐?, 넌 무엇이 떠오르지? 라는 질문이 더 맞는 것이 아닐까?

N. Goodman은 ‘우리는 어떤 것이 특정한 상황에서는 예술 작품이 되지만 또 다른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예술작품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 보다는 

‘어떤 것이 언제 예술작품이 되는가?’ 라는 물음이 적절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우리가 그러한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계산적인 사고로서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떠한 피사체가 있을 때 우리는 피사체마다 다양한 사고로서 바라보지 못하고 일관성을 

가진 계산적 기준에서 바라 보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러한 계산적 기준은 우리의 머리 속에 ‘고정관념’, ‘선입견’의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된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에 벗어나는 시각적 형상에 대해 ‘어색하다’, ‘틀렸다’ 라는 반응을 보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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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각에는 '일관성'의 경향이 있다고 본다.
지각의 과정 중에서 어떠한 상황을 구성 해 버리면 그 상황이 크게 변해도 계속해서 전과  
같은 것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일관성'의 성질은 사물이나 인물에 대한 선입견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
일관성으로 바라보는 것은 변화를 인정하지 못하고 새로운 생각을 방해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지각의 일관성에 대한 원리는 광고와 정치 등 우리의 시지각을 세뇌하려는 세력이 
곧 잘 이용한다. 우리가 붉은 색의 '코카콜라'의 상표를 보고도 시원하게 느끼는 것도 이러한 
일관성의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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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체에 따르면 예술은 관조활동, 일종의 인식이라고 했다.

어떤 인식? 예술적 상상력을 이용한 ‘직관적 인식’이라고 한다.

우리의 지성을 이용한 논리적 인식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논리적 인식이 ‘개념’을 생산한다면 직관적 인식은 ‘이미지’를 산출한다고 한다.   –진중권의 ‘미학오디세이 중에서-
이러한 직관에서는 실제와 허구가 구별되지 않는다.

즉 앞에서 이야기한 틀린 그림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실제로 지각하지 않고도 멋진 상상력으로 완성하지 않았는가?



직관적인 이해는 다소 주관적이기 때문에 틀린 그림이 될 수 있다.

아동 미술을 관찰해 보면 중요인물을 크게 그리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원근법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중요한 이유는 실제로 그렇게 느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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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으로 본다는 것은 자칫 중요한 것을 놓치기 쉽다.

논리적으로…
재고 본다는 것은…
수치적으로 본다는 것은 우리의 시지각을 편식하게 할 수 있다.

마르셀은 ‘느낌’을 ‘분위기’로 파악하려고 하였다.

분위기라는 것은 정신의 감응현상, 주관적인 기호라고 하였다.

객관적인 기호 즉 논리적 기호로서는 풀 수 없다고 하였다. – 이난형의 인식사회학 중에서-
앞에 서있는 사람이 크고 확실하며 뒤에 산은 작고 희미한 것이 무엇이 중요한가?

열린 인간으로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꿈에서 본 것과 눈을 감고 본 것은 과연 시지각이 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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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mpire of Lights' 


1954, Oil on canvas


Peggy Guggenheim Collection, Venice





자료출처: � HYPERLINK "http://my.dreamwiz.com/dimness/Magritte/lage/m07.html" ��http://my.dreamwiz.com/dimness/Magritte/lage/m07.html�





이 그림은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하기에는 분명 틀린 그림이다. 밤과 낮은 공존할 수 없다. 그러나 앞에서의 김수영님의 시에서 느꼈던 것처럼 우리는 스산한 기운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꿈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러나 우리의 머리 속에서 계산하기 시작하면 이 그림은 아무 느낌을 주지 못하는 단지 틀린 그림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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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콜라의 색상을 우리는 따뜻하게 느끼지 않는다. 우리는 붉은 색을 보고도 시원하게 느낄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붉은 색을 인식하기도 전에 ‘코카콜라’라는 이름이 먼저 인식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는 세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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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악3호분 '동수의묘' 고구려벽화에서 보면 다 아는 사실이지만 주인공과 중요인물을 크게 그리는 것을 알 수 있다. 약간의 과장이 섞였지만 우리의 시각이 중요부분을 크게 과장하여 보고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린이의 그림을 보면 자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인물을 크게 그리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그 것은 실제 그렇게 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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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iversary


마그리트


출처: http://my.dreamwiz.com/arias210/main.html


단지 비례만의 장난.


그러나 새롭고 유쾌한 장난.








